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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할망 들어오는 곳 마을사람들 추억 켜켜이" "…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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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는 용천수가 많기로 손꼽힌다 또 영등할망이 들어온다는 복덕개 포. ' ' ▲

구 등 신화와 전설이 풍부하고 지질학적 가치도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진은 귀덕 원담 사. . /

진 강경민기자=

돌담 등 제주문화의 원형 보여주는 곳

스토리텔링 요소에 지질적 가치도 높아

거북 올라오면 막걸리 먹여 돌려보내" "

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는 제주에서도 유독 용천수가 많은 곳으로 손꼽힌다 지난달 일 이 곳. 24

을 찾은 탐사대는 금성포구에서부터 서쪽방향으로 귀덕 리까지 홍영순 어촌계장의 안내로 조2

간대 탐사를 시작했다 제주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는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다. . 

마을 형성과 궤를 함께 하다보니 이 곳 용천수에 얽혀있는 신화 또한 많다.

탐사대가 처음으로 찾은 맹금물 은 주로 식수로 사용했던 곳이며 바로 옆 새설물은 목욕 용도' '

로 많이 사용했다 짐끈원물에는 낮은 돌담이 쌓여있다 이 낮은 돌담은 밀물 때 많은 물고기. . 

가 쓸려왔다가 썰물이 되면 담을 넘지 못하고 근처에 남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

멜을 잡았다 이처럼 이곳의 용천수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 형성과 깊은 연을 맺고 있다. .



귀덕 원담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상군 해녀 사진 강경민기자/ =▲

제주에서도 유독 용천수가 많은 만큼 취재진은 조금만 걸어가도 바로 새로운 용천수를 쉽게 

발견할 수 있었다 복덕개는 현재 어느정도 매립이 이뤄진 곳인데 이곳은 풍신이자 풍농신으로 . 

잘 알려진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곳이다.

영등할망은 음력 월 초하룻날 귀덕리 복덕개 포구로 들어와 한라산에서 오백장군에게 문안을 2

드리고 제주 곳곳을 돌아다닌다 그러고는 땅에는 씨앗을 뿌리고 갯가 주변에는 소라 전복 미역 . · ·

등이 잘 자라게 도와준다 그러다 월 보름이 되면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나가는 장. 2

소는 우도나 화북으로 알려져 있다.

홍영순 어촌계장은 복덕개에 이르자 이 곳이 영등할망이 들어오는 입구이라는 말을 어릴 적"

부터 들었다 라며 마을 사람들의 추억이 묻어 있는 소중한 곳 이라고 설명했다" " " .

다음으로 찾은 큰이물은 다른 용천수에 비해 비교적 깔끔하게 정비됐다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. 

곳이며 바로 옆의 대물은 되물 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을 주민의 증언에서 대물 로 밝혀졌다 인' ' ' ' . 

근에는 서축항이 건조돼 그 안에서 성게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지도상에는 이곳이 복덕포구

로 돼 있다.



예전 제주의 전형적 돌담문화를 보여줬던 대물' '▲

탐사를 동행한 박원배 자문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은 큰이물은 제주의 전형적인 용천( ) "

수 정비 형태를 보여주는 곳 이라고 말했고 대물 주변은 이전에는 전형적인 돌담과 물문화를 " "

알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고 평가했다" .

이어 찾은 괴물은 고여있는 물 이라는 뜻으로 다른 용천수에 비해 상당히 관리가 방치돼 있었' '

다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년 전 쯤 물을 가둬놨고 물이 흐르지 못해 썩어들어갔다 현재는 . 3~4 . 

모기와 벌레의 서식처가 됐다.

망밭물과 물이 역류하는 거스름물을 지난 후 만나게 되는 굼둘애기물 금들레기물 은 인어 신화( )

가 담겨있는 곳이다.



정비된 큰이물' '▲

구전에 따르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귀덕 앞바다에서 지내고 있던 인어가 어느날 큰 물고기의 

습격으로 인해 심한 상처를 입었다 도망간 인어는 용천수에 몸을 던져 상처를 씻어냈는데 빨. 

래를 나온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어를 모른척해줬고 뒤늦게 이 사실을 . 

알게된 인어는 감사의 인사를 남기고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부터 굼둘애기물에 몸을 씻은 . 

사람들은 모두 건강해졌다고 전해진다.

또 다른 신화는 큰 거북이가 굼둘애기물 주변에서 나타났지만 이때에도 사람들은 거북을 못본

척 하는 풍습을 이어갔고 거북이가 나타난 해에는 마을에 경사가 났다는 얘기가 있다.

이처럼 건강을 상징하는 신화가 담겨있는 금둘애기물이지만 이곳은 신화 뿐만 아니라 지질학

적으로도 가치가 높다. 



풍농신인 영등할망이 들어온다는 복덕개 포구' ' .▲

박원배 자문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은 용천수가 나오는 바위를 가리키며 두 개의 바( ) "

위 사이에서 용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며 윗 바위는 점성이 높은 용암에서 만들어졌고 아랫" " , 

용암은 이와 다른 용암에서 만들어졌다 고 설명했다" .

이처럼 귀덕리 조간대는 풍부한 용천수와 높은 지질학적 가치 전설 등 많은 신화적 스토리텔, 

링 요소를 갖고 있어 이를 발굴 활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였다· .

수중 탐사팀은 귀덕 리를 대표하는 거북등대 주변에 거북이 굴이 있다 는 일부 주민들의 이야1 ' '

기를 듣고 거북등대 주변 수중탐사를 진행했으나 거북이가 산란철 이용할 만한 굴은 발견하지 

못했다 다만 애월 앞바다 정치망에 거북이가 자주 걸리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을 확보했다. .

주민 박성남씨는 거북이를 잡으면 길조로 여기는데 보통 음력으로 월이 지나면 거북이가 들" 6

어온다 귀덕보다 곽지해수욕장에 와서 거북이들이 알을 까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북. . 

이가 올라오면 용왕신으로 인정을 해서 막걸리를 배불리 먹여서 바다로 되돌려 보내주고 있는

데 어떤 거북이는 바로 돌아가고 어떤 거북이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한 것인지 뒤를 한번 돌

아보고 간다 그럴 때면 소원이 이뤄질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다 고 말했다. " .

제주 연안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장수바다거북 등 모두 종의 바다거북 중에서 4

푸른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등 종이 관찰됐다 푸른바다거북은 연중 제주 연, , 3 . 

안에 서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.

특별취재팀 강시영 고대로 강경민 이효형기자/ = · ·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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